
마산만 앞바다에 있는 돝(돼지의 옛말)섬은 1982년 개장한 국내

최초의해상유원지였다. 바이킹, 하늘자전거, 동물원등다양한놀이

기구가있었고, 1년에 100만명이넘는많은사람들이찾았으나지금

은조각작품,산책로등이마련된시민휴식공간으로변했다.

돼지형상을하고있는돝섬은황금돼지해인기해년을맞아제2의

전성기를맞고있다. 설날당일에는1000여명이넘는관광객들이찾았으며, 설연휴마

지막날인지난6일1884명이돝섬을방문했다.돝섬은한국관광공사가선정한 2019년

1월의가볼만한곳에포함되기도했다.

돝섬산책길. 최치원이화살로괴수를물리친곳에있는돌부처.

지난 7일 마산항 연안크루즈종합여객선터

미널에서돝섬으로향하는유람선을탔다.돝

섬은 마산항에서 1.5㎞떨어져 있다. 유람선

에오르자마자뒷편에는갈매기들이날개짓

을하며반긴다.갈매기들의날개짓은돝섬에

도착하는 10분 남짓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진

다. 갈매기들의향연은짝짓기를하기전인4

월정도까지볼수있다.

돝섬선착장에도착하면복을드리는황금

돼지섬돝섬문을지나게되고돼지모양포토

존이관광객들을반긴다. 가로 3m, 세로 3m

크기의포토존을한복을입은돼지두마리가

머리위로하트를만들고있다. 포토존 앞에

있는의자에앉아사진을찍을수있다.

포토존오른쪽에는황금돼지상이있다. 돼

지모양포토존에이어이곳역시도대다수가

기념사진을찍는인기장소이다.이돼지상은

돝섬해상유원지개장당시부터있었다.원래

황금색은아니었지만몇년전황금돼지상으

로탈바꿈했다. 이 상은 돝섬의설화에서착

안했으며, 이 돼지를품에안으면부자가되

고돼지코를만지면복이두배로들어온다는

말도있어더욱인기를끌고있다.

돝섬은걸어서한바퀴를돌수있다. 황금

돼지상 오른쪽으로 향하면 월영대를 노래한

10인의 시비가 나온다. 이 시비들은 최치원

선생의학문세계를흠모해마산합포구의월

영대를노래한고려,조선시대대학자10인의

시를 선정해 새긴 것들이다. 최치원 선생은

가야산해인사에서여생을마치기전합포와

월영대에서학문활동을왕성히했다고한다.

수많은학자들은최치원선생의학문을흠모

하며월영대를찾아왔고시를지어서노래했

다. 이어전망대가두곳있는파도소리산책

길과조각감상길이이어진다. 파도소리산

책길1전망대는창원시성산구귀산동두산중

공업이 보이며, 2전망대에서는 무학산과 수

출자유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파도소리가

들리는 파도소리 산책길에서는 맑아진 마산

만이확연히드러난다.맑은바다를입증하듯

바다체험장에서바지락과홍합,굴등을캐기

도 한단다. 체험 가능 시간은 돝섬해피랜드

홈페이지(http://dotseom.kr/)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확인할수있다.

둘레길한켠에는소원을빌수있는돌부처

가있다. 이곳은최치원이화살로요괴를물

리친장소다. 돝섬에해상유원지가만들어지

기전이섬에살던주민들은이곳에서기우제

를지냈으며기우제를지낸곳의샘은주민들

의유일한식수원이었다.

해양레포츠센터 옆에는 북극곰 동상도 보

인다. 자연스레지난해 10월세상을떠난국

내 유일의 북극곰 통키가 떠오른다. 통키는

1995년 돝섬 해상유원지에서 태어났으며,

1997년에버랜드로이주했다.통키는북극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의 영국 야생공원으로

이주를앞두고고령으로갑자기숨졌다.

둘레길막바지에는출렁다리가있다. 삐걱

거리는소리는나지만 1980년대해상유원지

시절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그출렁다리를만들당시를감안한다면색다

른시도였을것이다.

해발52.8m돝섬정상은돝섬둘레길곳곳

에서 오를 수 있다. 선착장 옆 잔디광장

(6000㎡)에서는황금돼지길420m를걸으면

정상에닿는다. 황금돼지길주변에는동백나

무길(300m),매화나무길(200m)이있으며,

정상부근에는최치원화살길(150m)도조성

돼있다. 정상에는노산이은상의가고파시

비가있다. 국내시 10편이있는숲속산책길

로내려오면플라타너스에작은소나무가자

라는모습도볼수있다. 잔디광장옆쉼터에

서는돝섬의 1980년대부터지금까지의모습

을사진으로만날수있다.

휴식공간으로 변한 돝섬의 평균 체류시간

은2시간이라고한다. 11만2000㎡규모의돝

섬을둘러보기엔충분한시간일지도모른다.

외도나장사도같은해상국립공원과달리돝

섬은마지막배운항시간까지얼마든지머무

를수있다. 특히겨울이아닌봄부터가을까

지세계절동안수많은꽃들이돝섬을장식하

며, 벚꽃과 가을단풍은유명관광지못지않

게아름답다. 돝섬에서만맛볼수있는음식,

자녀들과함께즐길수있는하늘자전거등몇

몇추억의놀이시설의부활, 돝섬에 있는옛

파출소커피숍세미나실의공간활용방안등

이뒷받침된다면창원시가역점을두고추진

하고있는돝섬의제2의전성기는훨씬더빨

리올것이란생각이강하게들었다.

오는 19일 오후 2시 돝섬에서는 정월대보

름맞이 2019명과함께하는돝섬강강술래가

진행된다. 상품으로순금황금돼지 1마리, 압

력밥솥,청소기등경품도준비돼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

경남신문권태영기자

media98@knnews.co.kr

/사진=경남신문성승건기자mkseong@

<취재협조= (주)돝섬해피랜드>

新팔도유람은한국지방신문협회9개회원사가공동취재 보도합니다.

18 제20940호2019년2월15일금요일

가락국왕총애받는후궁 돼지로변한섬

◆돝섬의전설= 옛 가락국왕의총애를받던후궁미희가어느날

갑자기궁을떠났다.신하들이수소문끝에환궁을재촉하자돌연황

금돼지로변해무학산으로사라졌다. 그후황금돼지가맹수로변해

백성들을해치고다닌다는소문이돌았고, 임금이군병들을동원해

황금돼지를쫓아포위하자한줄기빛이되어섬으로사라졌다.섬은

돼지누운모습으로변해그때부터돝섬으로불리고있다.신라시대

에는돝섬에서밤바다돼지우는소리가들려최치원선생이무학산

에서활을쏘자소리가잦아들었다고한다.

◆돝섬에가려면=돝섬해피랜드에서운행하는배를타고들어가야

한다.왕복도선료는성인기준8000원,중고생국가유공자경로장애

인은7000원, 24개월이상초등학생은5000원이다.오전9시부터배

가다니며보통30분간격으로운행한다.관광객이몰릴경우더자주

배가다닌다.돝섬에서나오는마지막배는오후6시에출발한다.

◆찾아가는길

▲승용차= 내비게이션에서돝섬유람선터미널검색. 창원시마산

합포구제2부두로56(신포동1가86)☏055-245-4451

▲시내버스= 마산어시장 정류소에서 내려 마산소방서 방면으로

10분정도걸어오면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이있다.

◆주변관광지

▲저도= 돼지 모양의저도는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에있다.

원래드라이브코스로유명했지만, 2017년 3월저도연륙교바닥에

강화유리를설치하며스카이워크로거듭났다. 육지와섬을잇는길

이170m,폭3m다리가운데콘크리트바닥을걷어내고길이80m,

폭1.2m투명강화유리를깔면서바닷물위로고깃배가지나가는모

습을볼수있어인기를얻고있다.저도비치로드도등산객들의발

길이이어진다.

▲창원해양드라마세트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

로 876-2(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770)에 있다. 지난

2010년4월드라마촬영및해양교류사홍보교육을위해조성했다.

세트장은모두6개구역총 25채의건축물로구성돼있다.가야시대

의야철장, 선착장, 저잣거리, 가야풍의범선, 각종무기류, 생활용

품등다양한소품이갖춰져있다.

이밖에도문재인대통령이방문한창동예술촌(창원시마산합포구

중성동117-2)과 마산어시장, 문신미술관(창원시마산합포구추산

동51-1), 가고파꼬부랑길벽화마을(창원시성호서7길 15-8번지

일원)등도찾을만하다.

돼지의해 제2전성기맞은마산돝섬

경남

福주는황금돼지섬에가면

1982년국내첫해상유원지…조각공원 산책길조성

해발52.8ｍ최치원이화살로괴수물리친아담한섬

바지락 홍합 굴캐기바다체험장…동백 매화나무길

19일대보름맞이강강술래…순금돼지등경품푸짐

1982년에조성된출렁다리.


